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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무술의 산 역사로 불리던 청호당 양익 스님이

5월 6일 범어사 청련암에서 입적하면서‘불교금강

영관(佛敎金剛�觀. 금강승불무도, 선관무, 선무도)’

에대한관심이다시금높아지고있다.

‘무술’로뿐 아니라 불교 수행법으로 맥을 이어오

고 있는 불교금강영관은 마음공부와 함께 이를 위한

신체 수련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불자는 물

론 외국인들에게까지 각광 받는 프로그램으로 발전

하고있다. 

경주 골굴사의 경우 선무도 템플스테이의 대표 도

량으로서 수련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다. 

양익 스님의 발자취와 함께 국내외에서 활성화되

고있는‘금강영관’의현재와미래를짚어본다. 

수행적실천법‘깨달음’지향

양익 스님이 체계를 잡은 불교무도는 정확히‘불

교금강영관’이라고 해야 한다. 현재 선무도, 금강승

불무도, 선관무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는 모두 대

중화를위해이름을바꾼것이다. 

‘불교금강영관’은부처님으로부터2500여년을면

면히 이어온 승가의 전통적인 수행법으로 몸과 마음

과호홉의조화로작게는심신의평화로운안정과크

게는깨달음을향한구도적수행법이다. 신라의원광

법사나 원효대사는 신라화랑들의 신심수련과 호국

무술로 세속에 전파했으며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호

국무술로 정착돼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금강승들을

중심으로비전돼왔다. 조선시대승병을이끌었던스

님들도 불교무도의 명인들이었다고 전해지나 일제

강점기를 맞으며 맥이 끊긴 것을 1950년대 양익 스

님이많은부분을발굴, 복원, 체계화시킨것이다.

수련법은 정적 수련을 위주로 하는 영정관법(�靜

觀法), 선체조, 선요가에 해당되는 영중관법(�中觀

法), 동적인 수련에 해당되는 영동관법(�動觀法)으

로나눠진다. 다시세부적으로입관(�觀), 좌관(坐觀),

행관(行觀)으로 영정입관과 영동입관, 영정좌관과 영

동좌관, 영정행관과영동행관으로나뉘는것이다. 

모든 수련에서 몸과 마음, 호흡의 일치를 중요시

하며 선체조와 팔, 다리, 머리, 배, 등판 등의 다섯 부

위를 부드럽게 한다고 하여 오체유법이라 통하는 선

요가 등의 기본 수련이 바탕이 돼야 영정관법이나

영동관법을수련할수있다. 

특히 영정행관은 10개의 동작으로 이뤄져 영동행

관의 승형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행(行), 주(住), 좌(座

), 와(臥), 어(語), 묵(默), 동(動), 정(靜), 반(返), 공(空)의

10개 동작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몸

전체에 안정과 활력을 주는 동작이다. 또 영동행관

은 일반무예의 형, 즉 품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1승형

에서 10승형까지 있다. 다른 무술의 경우, 초단의 수

련 경력을 가진 사람이 6단의 품세를 흉내 낼 수 있

는것과달리1승형을수련한사람이라도2승형이나

3승형을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다. 그만큼 호흡을

통한 내공이 연마돼야 하는 수련법인 셈이다. 이어

10승형다음단계로1지에서10지까지이어진다. 

이러한 수련내용을 좌관, 입관, 행관의 밀교적 관

법수행에 비추어 보면 불교금강영관의 동작이 거기

에서비롯되었음을알수있다. 

선무도의 수련내용 중 앉아서 하는 좌관법만 보더

라도 가부좌를 취하고 깊은 호흡의 조화와 더불어

여러 형태의 수인을 연결해 움직여 심리적인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삼매에 들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불

교금강영관은 철저하게 수행적 실천법으로서 궁극

적으로‘깨달음’을지향하고있다. 

원욱∙적운∙안도스님등보급앞장

불교금강영관의 대중화에는 서울 호압사의 원욱

스님과적운스님, 안도스님이앞장서고있다.

원욱 스님(호압사 주지)은 선관무가 무술이 아닌

수행법임을 강조하며, 서울 방배동의 중앙총본원과

성남의 경기본원, 전주의 전북본원을 축으로 선관

무 수행법을 보급하고 있다. 

특히 선관무는 서울과 고양 등지의 초중고등학교

와 대학에도 보급돼 있으며, 이스라엘에도 분원이

마련돼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다. 중국과 미국에도

선관무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

7년간 양익 스님에게 사사 받은 적운 스님은 1985

년 불교금강영관을‘참선과 무도로 깨달음을 얻는

다’는 뜻으로‘선무도’로 칭하며 대중화에 나섰다.

이후 선무도 총본산인 경주 골굴사를 중심으로 서

울, 안산, 부산, 양산 등 국내 8개 지원과 미국 플로리

다 지원, 캐나다 토론토 지원, 호주 살즈버그 지원,

프랑스 토루스 지원 등 해외 4개 지원에서 선무도를

보급, 홍보하고있다. 

세계금강승불무도협회 총재인 안도 스님도 부산

금강선원을 중심으로 부산 시내, 양산, 기장 등에 지

부를 두고 있으며 부산경상대학교 경찰행정과 무술

교수로활동하며저변확대에나서고있다. 

범어사에서는 불무도 템플스테이를 열어 청소년,

일반인등에게서폭발적인인기를누리고있다. 

사단법인 세계선무도협회 정현표 회장은“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로 심신의 안정과 깨달음을 향한

구도 수행법인 선무도는 정신건강이 화두가 된 웰빙

시대에 적합하다”며“불자뿐만 아니라 개신교, 가톨

릭 신자 선무도 인구도 약 200여명에 달하고 있는

등‘국민무예’로발돋움하고있다”고말했다. 

기획취재팀=천미희∙노병철∙유철주기자

몸∙마음∙호흡 조화로 포교의 블루오션 개척

양익 스님 입적 계기로 본

‘불교금강영관’의 현재와 미래

양익 스님은 불교계에서는 물론 무술인들에

게도‘전설’같은 존재다. 이는 일생을 통해‘불

교금강영관’이라는 수행법을 체계화하고 전수

해온 스님의 삶이 수행자로서뿐 아니라 무도인

으로도대중의지표가돼왔다는방증이다. 

1962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부산 범어사에서

입산출가한 양익 스님은 <법화경>과 <화엄경>

을토대로몸과마음을실천적으로수행해번뇌

를 여의토록 하는 불교금강영관의 체계를 정립

하고출∙재가제자들에게전수해왔다. 

‘금강영관’‘신심일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제자들에게 일렀던 양익 스님은 몸의 극한에서

정신적인 초월을 이끌어내는 수행법으로서 불

교금강영관을중요시했다. 

그래서 양익 스님은 검술, 창술을 배제하고

공격이나 방어의 목적이 아닌 심신의 조화로운

깨달음을구하는수행법으로서틀을잡았다. 

양익 스님은 갖가지 일화를 남긴 것으로도 유

명하다. 37세이던 1971년에는 함께 공부하던

도반 스님들의‘성화’에 못 이겨 높이 4m에 이

르는 범어사 일주문을 뛰어 넘었다거나, 스님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청련암까지 찾아온 검도

고수를 나뭇가지 하나로 제압했다는 등의‘전

설’은아직도회자되고있다.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은 양익 스님이 결과부

좌한채로공중부양하여천장의못을빼는장면

을목격했다고한다. 

그러나 양익 스님은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극

히 싫어해 제자들이 일반에게 불교금강영관을

보급하는 것을 반대하다 나중에는 수행법으로

서 내실 있게 가르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양

익 스님을 은사로 12년간 선무도를 수련한 안

도 스님은“지난해 범어사 개산대재에서 금강

승불무도를 선보였다는 이유로 몽둥이를 맞았

다”며“수행자답게 겸손하지 못하고 섣부른 잡

기를대중앞에선보인다는게몽둥이의이유였

는데 그때 매를 든 스승에게서 제자를 아끼는

자비심을절실히느꼈다”고회고했다.

양익 스님은 원적 직전까지도 홍천의 불사와,

은사인 동산 스님 생가복원 불사에 매진했다.

입적 하루 전인 5월 5일, 상좌 약연 스님을 불러

불사를 맡기겠다고 전하고 오후에 통도사 적멸

보궁을 참배한 후 다음날 새벽 가부좌한 채 고

요히 입적에 들었다. 다비식은 5월 10일 범어사

다비장에서엄수됐다.

양익 스님은 1971년 불교금강영관 관주로서

범어사 극락암 서지전에 대금강승문을 열어 선

무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1978년 범어사 청

련암 주지를 맡아 불교금강영관 연수원을 개관

하여많은제자들을길렀다. 

정경 스님을 비롯한 고봉, 의정, 정산, 대일,

법찬, 안도, 광원 스님 등 28명의 은법 상좌를

두었는데 은법 상좌들도 불교금강영관 수련이

생활화돼 있다. 또한 원욱, 인걸, 지연, 적운, 원

명, 각현 스님 등 19명은 연수원에서 무도를 지

도하며 법상좌의 인연을 맺었다. 이 밖에도 박

정현 범어사 신도회장을 비롯 수 백 명에 달하

는 재가자들도 제자로 길러내며 불교수행법으

로서의 금강영관 대중화에 불씨를 지폈다. 국

내외로 90여 곳에서 스님에게 무도를 배웠던

제자들이 불교금강영관을 통해 불법을 펴고 있

다. 대표적으로 서울 호압사 원욱 스님의 관선

무, 경주 골굴사 적운 스님의 선무도, 부산 금강

선원 안도 스님의 금강승불무도 등이 널리 알

려져 있다. 

그러나 안도 스님은“ 불교금강영관을 배운

제자들이 저마다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며 계보

가달라지고있지만각각의계보마다이렇다할

특징이나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며 모두

양익스님의가르침을받아몸과마음을다스리

는수행법으로정착시켜가고있다”고밝혔다. 

일제 때 끊긴 무술수행법 복원해 맥 이어

1976년범어사극락암서지전에서열린금강영관수련원1기졸업식사진. 가운데앉아있는사람이양익스님이다.

사진제공=범어사청련암

‘선관무∙선무도∙금강승불무도’로 불려

웰빙 시대 흐름타고 국∙내외서 큰 인기

5월6일새벽, 가부좌한채입적한양익스님.

공 고
(사)한국불교 미륵종

■ 사찰등록증 재발급 및 승려증 갱신
금번 본 종단 행정정비와 관련하여 사찰등록증 재발급 및 승려증을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본 종단 전 종도분들은 이번 기간내에 한분도 빠짐없이 업무가 처리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6년 5월 15일 ~ 6월 15일(1개월간)
● 접 수 처 : 해당지역 각 교구원장

■ 서울지역 교구원장 : 붓다마을 영탄스님(02-953-8780, 010-7192-3653)

■ 경기∙강원지역 교구원장 : 천도사 천명스님(031-565-4620, 011-686-1116)

■ 충청∙대전지역 교구원장 : 목련사 혜초스님(043-832-5164, 011-463-5164)

■ 경북지역 교구원장 : 도성사 도성스님(010-9163-0998)

■ 대구지역 교구원장 : 원각사 혜운스님(053-626-2328, 010-2808-7071)

■ 경남지역 교구원장 : 구민정사 혜문스님(010-3329-5478 총무:혜인) 

■ 울산∙부산지역 교구원장 : 성불암 도신스님 052-295-2986, 011-845-3596

■ 전라도, 제주도 지역 ( 총무원 055-345-4741) 

▶ 제출서류

● 사찰등록증, 승려증, 사진 8매(대가사, 크기 3×4)

※ 참고사항 : 상기 기간에 사찰 등록증및 승려증을 갱신 하지 않을시 제적 처리되오니
갱신업무가 원할히 회향할수 있도록 종도스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삼보에 귀의 하옵고

덕망 높은 선지식을 모시고 경전강좌를 통하여 서로를 경책하고 탁마해가는“경전연구회”가 1차

육조단경, 2차 선요에 이어 3차“유식삼십송”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설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조계종 비구, 비구니스님으로 구족계 15년 이상인 스님

※종단의 중징계를 받은 스님은 입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3번이상 불참시 수료증이 나가지 않습니다.

※경전강좌가 끝나면 옛날 큰스님의 수행처 및 성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사진 1매(반명함)를 꼭 제출바랍니다.

�강 주 : 혜거 큰스님

�과 정 : 5 ~ 6개월

�일 시 : 6월 9일 개강 (매월 둘째 금요일) 오후 3시 ~ 6시

�장 소 : 서울 옥수동 미타사 內 대승암

�수 강 료 : 30만원 (교재 무료 제공)

�수강신청 : 5월 30일까지 (선착순 15명 내외) 입금후 전화

�계좌번호 : 국민은행 458701-04-155072(예금주:김영희)

�문의전화 : 회장 011-420-7838(지장)

총무 011-9038-9594(법정)

재무 010-4500-3142(승지)

경 전 연 구 회 일 동

유식 삼십송 강좌 안내


